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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여름서울역삼동에자리잡은벤처기업연구회사무실. 

당시중소기업계를취재하던기자는이연구회를방문한뒤깜

짝놀랐다. 그연구회는중소기업계에활력소를제공할새로운

‘비법’을준비하고있었기때문이다.

당시중소기업들은자금난을최우선문제로꼽고있었다. 기술

은있었지만당장매출을올리지못해자금난으로자살하던대

표들이신문사회면을장식하던때였다. 이때문에기술력은있

지만자금난때문에어려움을겪는기업들을지원할수있는방

안을찾기에골몰하던시기였다.

그때이연구회에서문제의해법을제시했다. 

벤처기업-벤처캐피털-주식시장등삼각축을기초로기술집약

적 중소기업을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자는 방안

이었다. 그리고 1995년 겨울, 이 비법을 실천할 새로운 조직이

탄생한다. 12월그연구회소속벤처기업대표단들과각지역별

조직이출범시킨벤처기업협회가바로그것이다.

실천은바로다음해부터시작된다. 

벤처창업 로드쇼가 대표적이다. 젊은 엔지니어 출신 대표들이

주축이 되어 대학가나 연구소를 돌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

을 촉구하는 행사였다. 당시는‘벤처’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시기였다. 벤처기업에 대한 기사가 나가면 신문사로“벤처가

뭡니까”라며문의하는전화가오는시대였다.

그러나 로드쇼는 조용했던 대학가나 과학기술연구소의‘핵폭

탄’이었다. 젊은학생이나과학도들에게꿈과희망을불어넣는

일대열풍을불러왔다. 정부나정치권은물론경제계도그열기

에 놀랐다. 이 때문에 제도적 기반이 다져지기 시작했다. 벤처

기업의 젖줄인 장외주식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출범시켰다.

벤처기업특별지원법도제정됐다. 이모든게당시벤처열기를

반영한셈이다. 특히1997년부터대기업들이하나둘씩무너지

면서벤처에대한관심은더높아갔다. 

벤처라는 용어조차 생소하던 시기는 지나고 벤처가 우리 경제

의대안으로자리잡은것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벤처에도 한파가 닥

쳐온다. 그러나한파도일순간. 외환위기의‘주범’으로꼽힌대

기업들의대안으로벤처가또다시부각된다. 위기가바로기회

였던 셈이다. 당시 벤처기업협회를 주축으로 협회 임원들은

‘지식새마을운동’이라고불리는실험실창업운동도펼친다.

창업 로드쇼와 함께‘1실험실 1창업운동’을 벌였다. 이는 바로

벤처기업협회가출범하면서내세운‘벤처비전2005’와연계된

사업이다. 벤처비전2005는1995년말벤처기업협회를설립하

면서10년만인2005년께4만3000개의벤처기업을육성하자

는비전이다. 

그결과대학은물론정부출연및일반대기업연구소에서도실

험실벤처가잇따라나왔다. 현재코스닥시장에서맹활약중인

SNU프리시젼, 마크로젠 등이 대표적인 실험실 벤처기업들이

다. 최근코스닥시장에상장하는상당수상장사들도당시영향

을받은기업들이다. 

이외에도다양한사업을펼쳤다. 한컴살리기운동, 인터넷코리

아, 10만 웹마스터 양성운동 등… 이 지면을 통해 설명하기로

하면끝이없다. 벤처투자열기가불면서코스닥시장도활황을

보였다. 한때 코스닥시장 시가총액이 증권거래소 시가총액을

앞지르기도한다. 

이과정에서거품논쟁이일었다.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이 495만원이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

던게사실이다. 이때문에벤처기업대주주들은시기와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실제로 벤처의 탈을 쓴 숱한 기업인들이

부정을 저지르면서 벤처기업 이미지가 탈색됐다. 심지어‘반

(反)벤처정서’까지등장했다.

2000년을넘기면서미국나스닥시장을주축으로한IT투자열

기도식어갔다. 이런모든게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코스닥시

장도하락세를걷기시작한다. 거품이꺼져가면서손해를본투

자자들도등장했다. 벤처에대한불신도깊어갔다. 2001년부터

는세상의관심이멀어졌고2004년까지벤처는잊혀진존재가

되어간다. 

하지만부단한자성과유망벤처기업의잇단등장에따라벤처

는재도약하는기회를갖는다. 

주식시장도 벤처기업들의 역량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최근 70조원을 넘어섰다. 선진주식시장에

포함된포르투갈주식시장의60조원대를앞지른것이다. 

특히 올 들어 11월까지 코스닥시장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규모는2조2000억원에달한다. 그만큼벤처기업젖줄역할을

톡톡히해낸셈이다. 과거엔IT벤처들이각광을받았지만요즘

은 바이오벤처기업들이 관심이다. 그만큼 바이오벤처에 거는

기대가크다는얘기다.

하지만한가지염려스러운점은5년전상황이재현될것이란

우려다. 과거IT벤처붐때많은돈이벤처기업으로흘러들어가

지금의IT벤처기업들이성장할수있었다. 

하지만부작용도만만치않았던게사실이다. 다시한번얼룩졌

던과거의전철을밟는다면후배벤처기업들의희망을꺾을수

도있다. 이를막는방법도벤처기업들의몫이다. 

과거10년이란벤처역사의교훈이다.

글 _ 김명수(매일경제 기자)

벤처기업이 한국경제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  혁신적인 시도를 거듭하

며 한국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벤처의 위상은 많은 벤처인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  이에

지난 10년의 궤적을 재조명하고 벤처 역사가 남긴 교훈을 되새겨보고자 한다 .

Venture 10Anniversary 

88호-별색  2005.12.13 4:24 PM  페이지10



VD SPECIAL

VE
N

TU
R

E 
D

IG
ES

T
DE

CE
M

BE
R

VO
L 

88
1

0
+

1
1

1995년여름서울역삼동에자리잡은벤처기업연구회사무실. 

당시중소기업계를취재하던기자는이연구회를방문한뒤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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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한국경제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  혁신적인 시도를 거듭하

며 한국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벤처의 위상은 많은 벤처인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  이에

지난 10년의 궤적을 재조명하고 벤처 역사가 남긴 교훈을 되새겨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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